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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 필리핀 최종 세미나 성료

<사진설명: 한국발명진흥회와 필리핀 통상산업부, 마실라해초류생산자협회 등 주요 관계자가

2024년 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 최종 세미나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발명진흥회(회장 황철주)는 지난 20일 필리핀 코론에서 ‘2024년 

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IP Sharing Project)’의 최종 세미나를 성공적

으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사회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추진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수원



기관(마실라해초류생산자협회, MSGA) 및 현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추진하는 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은 

한국의 특허정보를 활용해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요구에 적합한 적정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브랜드를 구축하는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이다.

 올해는 필리핀, 몽골, 라오스를 포함한 8개국에서 총 12개 사업을 진행

했으며, 필리핀의 경우 팔라완 코론의 해초류생산자 협회를 위해 

해초류 건조 그린하우스를 구축하고 해초류 피클 브랜드 개발을 완료했다.

 이번 최종 세미나는 ▲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 성과 공유 ▲개발·

보급한 적정기술 교육 및 시연 ▲브랜드 전략 및 패키지 디자인 전시 

등을 진행하였고, 필리핀 통상산업부를 비롯해 수원기관과 현지 해초류 

협회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해초류 건조 시설과 브랜드를 지원받은 마실라해초류생산자협회(MSGA)

의 로란도 리자도 회장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의 지원으로 새로운 

건조 시설과 제품 디자인 등을 지원받아 기쁘고 앞으로 코론 지역 해초 

제품의 생산량 및 소득이 한층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시형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우리 특허기술을 활용한 현지 

맞춤형 적정기술과 브랜드 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추진해 온 대표적인 

지식재산 ODA 프로그램으로, 한국발명진흥회는 앞으로도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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